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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대응 봄철 농촌일손돕기 중점 지원
- 5. 12~6.15일까지 마늘·양파수확 등에 모든 공직자, 군부대, 농협 등 참여 -

  전라남도는 모내기, 마늘·양파 수확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5. 12일부터 6. 15일까지를 중점 지원기간

으로 정하고 봄철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한다.

  우선 지원 대상과 지원 농작업은 영농작업이 어려운 홀로 사는 농가, 고령·

장애인 농가 등으로, 기계화가 어려운 양파·마늘·매실 수확 작업과 과실 솎기, 

봉지 씌우기 등이다.

  전라남도는 본청과 사업소, 시·군 모든 공직자가 1회 이상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해 주도록 요청했으며, 반드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코로

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일손돕기를 위한 이동과 농작업 시 교통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어 농촌인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일 군부대와 농협 등 유관기

관에도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철승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내기, 마늘·양파 수확 

등 다양한 농작업이 봄철에 집중돼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며 “농업·농촌의 어려

움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도록 농번기 일손 돕기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